
글리세린 가격“폭등"
미·말레이 공장 화재로 … K G당 3 0 0 ~ 4 0 0원 올라

글리세린이 공급물량 부족으로 심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말보다 K G당 3 0 0 ~ 4 0 0원 정

도 오르는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주생산국인 미국·말레이지아의 글리세린 생산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잇달아 발생, 세

계적으로 물량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그동안 체크·헝가리·폴란드 등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담배 수입을 금지시켜 왔으나 최

근 이를 해제함으로써 담배필터의 원료로 쓰이는 글리세린의 수요가 급증, 글리세린 파동을 가중시

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리세린의 종류별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케미칼 공업용

으로 사용되는 94% 글리세린은 K G당 1 4 0 0원선에서 거

래, 93년( 1 0 0 0원)대비, 40% 오르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98% 식첨용은 1 6 0 0원에 판매되고 있어 9 3년에 비해 3 0 0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99.5% 의약용은 9 3년( 1 3 0 0원)기준 27% 상승한

1 6 5 0원에 시판되고 있으며 95% 관납용은 1 0 7 0원에서

1 4 7 0원으로 오른 가격에 입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글리세린 시장규모는 1만5 0 0 0톤 정도로 2 3 0 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현황을 보면, 럭키가 월 4 0 0톤, 평화유지가 1 5 0톤, 동산유지 3 0 0톤, 무궁화유지 1 0 0톤, 애경유지

5 0톤 등 총 1 0 0 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5 0 0톤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리세린 수입은 한남화학이 월 1 0 0톤, 한국포리올 1 0 0톤, 제일제당 5 0톤, 기타 2 5 0톤 등 총 5 0 0톤 정

도인데 이번 파동으로 수입가격이 급등, FOB기준 9 3년 1 3 5 0 ~ 1 4 5 0달러선에서 거래되던 것이 현재는

1 9 5 0 ~ 2 0 0 0달러까지 폭등하여 국내 수입 기업들이 전혀 수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글리세린 주수요처인 페인트 기업들이 물량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페인트 기업들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 글리세린의 대체 품목으로 P e n t a를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팜글리세린은 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에서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우지 글리세린은 미국에서

50%, 캐나다에서 30%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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